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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화 본사에 승용차 몰고 돌진

한화 본사에 전 직원이 차를 몰고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.

3월14일 오후 1시14분경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건물 1층 출입문으로 그룹 계열사 전 직원 A씨가

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돌진했다.

A씨의 자동차는 1층 유리문을 들이받고 로비 안까지 들어와 멈춰섰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출입문 유리

가 크게 파손됐다.

목격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차에서 내린 후 손에 골프채를 든 채 다 죽이겠다며 소리를 질렀다. 경찰에서는

“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, 나를 죽이려 한다”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.

한화그룹은 A씨가 2008년 그룹 계열사에 정식 사원으로 입사해 1개월 가량 신입사원 연수를 받은 후 해당

건물에서 3개월간 근무하다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.

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.

경찰 관계자는 “A씨가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해당건물 앞이 주차 공간이 아니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

단순 급발진 등 사고로 보기도 어렵다”며 “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

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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